
오미야오도리 

 

‘오미야오도리’는 오본(선조의 영혼이 현세에 돌아온다고 알려진 불교의 제사가 있는 

날)에 마니와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춤입니다. 

 

매년 여름, 3 일간 일본 전국에서 오본의 축제가 개최됩니다. 오본은 문화 행사 

중에서도 최대의 공휴일 중 하나이며, 어린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선조의 무덤에 공물을 바칩니다. 오본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돌아온 

선조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한 본오도리(집단으로 추는 활기찬 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을 울리고 구호를 외치는 본오도리는 활기찬 행사입니다. 

 

하지만 마니와에서 보실 수 있는 본오도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오미야오도리라고 불리는 이 춤은 느긋하고 섬세한 동작으로 약간의 

구호와 손에 든 북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춤추는 사람의 손 위치나 앞뒤로 밟는 스텝은 

조심성 많은 여우의 움직임을 따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우를 농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비와 풍작의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이 춤이 풍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농업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오미야오도리는 히루젠의 청춘들의 만남과 인연을 맺는 기회이기도 하며, 이곳에서의 

만남이 결혼이나 다음 세대에 지역 사회를 지탱할 아이를 늘리는 일로도 이어졌습니다. 

자손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이 춤의 보기 드문 한 장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기자 

2 명 중 1 명이 참깨를 으깨는 절구통을, 다른 한 명이 목제 절구통를 들고 성기에 

빗대어서 남녀 화합을 표현합니다. 이 축제는 결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 

관습이 완화되는 시간이기도 하며, 축제 기간에는 자유로운 연애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혼외자를 임신한 경우, 모친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없어도 모친이 신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미야오도리는 7 월과 8 월 며칠에 걸쳐 마을 내 여러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춤 

동작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눈이 높아진 현지인은 오미야오도리를 추는 

방식을 관찰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8 월 15 일, 후쿠다 

신사에서 개최되는 메인 이벤트에서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불꽃놀이도 

진행됩니다. 이 신사는 ‘오미야사마’라고도 불리며, 오미야오도리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사의 내진(본존 등을 안치해둔 곳) 에는 지붕이 덮인 무대가 있으며, 

이러한 류의 건축적 특징을 지닌 현존하는 건물 중 중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이 

무대는 1 년 중 대부분의 기간에 비바람을 헤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거나, 여러 

개의 동전을 새전함에 던져 넣는 장소이며, 축제 기간은 새전함을 철거하고 필요 없는 

것을 모두 정리하여 춤추는 사람을 위한 장소가 됩니다. 

 

오미야오도리의 또 하나 중요한 개최지는 ‘요시모리도’라고 불리는 목조로 된 작은 

사당입니다. 400 년 전부터 있던 목제 아미타불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당 뒤쪽과 오른쪽(새로운 창고의 반대쪽) 에는 소박한 크기의 무덤이 

늘어서 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14 세기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이 

오랜 기간 신성한 장소로 유지되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 오미야오도리의 독특한 특징으로 ‘시리게’를 들 수 있습니다. 시리게란 무대 

위에 매달린 직사각형의 큰 제등 바닥에 장식으로 매달린 종이를 오려 내서 만든 

작품입니다. 손으로 뜬 일본 종이를 정성을 담아 오려 내서 만든 작품은 과일과 채소 

같은 단순한 디자인부터 우키요에 목판의 거장이 만든 작품에 필적할 정도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나 풍경이 정교하게 디자인된 작품까지 다양한 사물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정교한 작품은 주민들이 따뜻한 기후를 꿈꾸는 눈 덮인 겨울이나 즐거운 축제 기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시리게의 많은 작품과 오미야오도리 영상은 

히루젠 향토박물관에서 1 년 내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미야오도리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지만 아주 먼 

옛날 궁정에서 추던 춤을 따라 하는 것을 보아 1000 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니와는 아주 최근까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에 이 본오도리의 스타일은 몇 세기 동안 변하지 않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1997 년 이 춤 특유의 지역성과 현대 본오도리의 선구적인 존재로서 해온 역할이 좋은 

평가를 받아 오미야오도리는 정부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